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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반해 이를 가르칠 교육자의 양성이 미흡한 편이다. 창업경험은 있지만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론적 내용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용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에 창업교육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교육이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교육자 양성과제로 창업 알고

리즘을 완전히 체화한 강사진과 코칭진의 육성, 창업교육 강사진의 사례 적용 경험과 노하우 축적,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진과 코칭진간

의 완벽한 팀워크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자, 창업 교육알고리즘, 포르투갈 사례

Ⅰ. 창업교육의 증대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대학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지식경

제에서 효과적인 관리자는 기술인력을 잘 훈련시켜야 하고, 
기술사업화와 창업 교육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우위를 창출

해야 한다. 혁신적 신기술 벤처들은 재무관리자와 벤처캐피

털리스트 뿐만 아니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과 효과적으로 협

력하는 스킬을 갖춘 창업가를 필요로 한다. 미국 과학아카데

미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기존교육 시스템을 재고해야 

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COSEPUP, 1995). 최근 유럽의회도 

창업을 가르치는 일이 아직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히 통합되

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8). 기술경

영의 가장 대표적 저널인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2008)도 최근 기술사업화와 창업에 대한 특집호

를 두 차례 발간할 정도로 창업교육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학계의 관심증가로 많은 대학교육 프로그램도 기술사

업화와 창업 분야(신규 벤처 또는 기존기업내 벤처)에 초점을 

두고 있다(Barr et al, 2009). 
국내에서도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제공하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창업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기존 프로그램들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창업

교육관련 사업으로는 대학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창조캠퍼스, 
창업대학원, 기술창업 아카데미, 하이서울창업스쿨, 창업선도

대학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2011
년 기준으로 연간 400억 원에 이르며, 이 예산이 매년 증가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중소기업청, 2011). 

특히 대학원차원의 창업교육은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8년
간 경험하면서 그 효과가 창업과 컨설팅 인재양성 등에서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

다. 황보윤(2011) 연구에 따르면, 창업대학원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로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한다’가 59.4%, ‘그저 그렇

거나 불만족 한다’가 40.6%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

다.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실무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많다’ 43.3%, ‘깊이 없는 강의를 

한다’ 17.7%, ‘땜질식으로 교수를 투입 한다’ 14.2%, ‘전문성

이 결여된 교수가 많다’ 13.3%, ‘준비가 부족한 교안이 많다’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에 대해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중도일보, 2012). 

<표 1> 정부․지자체의 청년 창업지원 관련 정책 현황

유형 사업명
소관부처
(대상자)

지원내용 비고

창업
교육

대학창업교육
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
- 대학 내 창업강좌(‘09년/94개),

창업동아리(‘09년/120개) 지원(’11년부터, 30개 
대학 패키지지원)

13.5억

창조캠퍼스 고용노동부 -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40억

창업대학원
중소기업청

- 창업 예비자 및 창업 전문가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개 대학)

12억

기술 창업
아카데미

중소기업청
(예비,1년이

내)

- 대학 등을 기술창업아카데미 교육기관으로 
지정, 창업교육, 기술평가, 창업컨설팅 등 

지원(기관 당 50~80백만 원 지원) 교육 (‘09년,

27개 기관)

20억

하이서울 
창업스쿨

서울특별시
- 창업 교육, 컨설팅 및 자금연계지원 

등(서울소재 예비창업자)
9억

창업선도대학 중소기업청
- 창업단계별 ‘패키지방식'으로 

일괄지원(창업교육, 예비기술창업자육성,

경진대회 등)(15개교)

305.5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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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업명
소관부처
(대상자)

지원내용 비고

경진
대회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중소기업청
- 우수제품 전시 및 창업유공자 포상으로 

창업분위기 확산
9억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중소기업청
선도대학

- 창업선도대학에서 예선전을 치룬 입상자를 
대상으로 리그전(홍보비, 심사비, 상금, 연수비 

등)

10억

소셜 벤처
경연대회

고용노동부 -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 촉진 지원 9억

사업
화
지원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

중소기업청
(예비,1년이

내)

- 대학․연구기관의 예비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총사업비의 

70%, 최대70백만 원)

479억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372.6

억

선도벤처기업 
기술창업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예비,1년이

내)

- 선도벤처기업과 연계하여 성공노하우 전수,

창업공간, 시제품제작,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총사업비의 70%, 최대90백만 원)

30억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예비,1년이

내)

- 유망특허의 이전 및 이의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지원

49억

청년창업
사관학교

중소기업청
(예비,3년이

내)

-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역량 및 
사업화단계별 맞춤교육(총사업비의 70%,

최대1억 원 지원)

180억

청년창직․창
업인턴제 

고용노동부
- 1인당 6개월간 인건비 50% 지원(최대80만원)

(‘10년부터 추진)
13.5억

청년창업1000

창업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예비)

- 우수 아이템보유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공간,

장비, 활동비 등 지원(예비창업가 1,000명 
양성)

191억

청년CEO500

프로젝트
충청남도

(예비)

-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 창업공간,

활동비 등 지원(예비창업가 500명 양성)
21억

청년창업 
프로젝트

강원도
(예비)

-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제작, 마케팅,

사업화 등 지원(예비창업가 31명 양성)
12억

대학 창업
300프로젝트

대전광역시
(예비)

- 대학(원)생의 창업기업 조성(3년간 
300개기업)

20억

경북청년창업 
지원사업

경상북도
(예비)

- 우수 아이템보유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시제품제작, 마케팅, 사업화 등 지원

16억

G창업 
프로젝트

경기도
(예비)

- 우수창업아이템 보유 예비창업자에 시제품 
제작비, 컨설팅, 창업보육센터 입주비 등 지원

19억

자금/

융자
지원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지원
6,000

억

청년창업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3,000

억

Strat-up I,

II, III보증
중소기업청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단계별지원) -

창업기업지원
자금(융자)

중소기업청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시설․운전자금)
1.4조원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창업지원사업 안내 책자, 교과부(2011), 대학 창업교
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방안, 산학협력관 취업지원과.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 중 

교육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효과적 창업교육이 되기 위한 

교육자의 역할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우수 선수를 키우기 위해 좋은 감독이 필요한 것처럼, 
우수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양성이 매우 중

요하기 때문이다. 

Ⅱ. 효과적 창업교육 시스템

2.1 창업과 수성의 어려움

2000년대 초반 주춤하던 벤처기업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벤처기

업의 수는 24,645개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

이 21,313개로 가장 많은 비중(86.5%) 차지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벤처가 18,485개로 가장 많은 비중(75%)을 차지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1
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기업이 300개를 넘는 성과를 보

이며, 이들 매출 1천억 원 벤처기업은 GDP의 약 5% 정도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벤

처기업의 지역별 편차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며, 지

역별로는 경기지역 벤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 비중은 57.5%에 달한다. 이는 벤처

기업의 지역별 비중 편차에서 잘 나타난다. 한 사례로 경기

도 천억벤처기업(29.4%)에 비해 강원도(1.7%)는 매우 낮은 편

이다(이윤준, 2011).
한편 창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신규 

사업체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고 있다. 통계청의 

‘2004-2009 사업체 생성ᆞ소멸 현황분석’ 자료에서, 연평균 1
만7,835개의 사업체가 순수하게 늘었다. 매년 59만5336개의 

사업체가 문을 열고, 57만7501개의 사업체는 휴·폐업 했다. 
지난 2004년 창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3년 뒤 생존율은 

46%, 5년 뒤 생존율은 33%를 보였다. 이는 신생업체의 55% 
안팎은 3년을 넘기지 못했고 10곳 중 7곳은 5년 안에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새로 문을 열거나 닫는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그만큼 일반창업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이다. 조사 기

간 중 매년 도매 및 소매업(25.2%)과 숙박 및 음식점업

(20.9%)에서 전체 신규 사업체의 절반에 이르는 업체들이 문

을 열었다. 전체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도 도

매 및 소매업(26.8%)과 숙박 및 음식업(22.1%)에서 나왔다. 

자료 : 통계청(2011)

<그림 1> 신규사업체의 생존율(2004-2008 평균)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제작 등 소

규모 영세업체가 밀집한 출판ᆞ영상ᆞ방송통신ᆞ정보서비스 

업종도 생존율이 23.3%에 그쳤고,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

원 서비스업(26.1%), 건설업(27.8%) 등의 5년간 생존율도 낮

았다. 이는 손쉬운 창업이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준비가 

소홀해 수명도 짧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의 생존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로는 첫째, 우량한 고객확보 실패, 둘째, 기

술력 등의 부족으로 적시사업자원 확보실패, 셋째, 갑작스런 

사업 환경 변화에 대처미흡 등이 있다. 이는 사업 준비에 충

분한 시간이 없었고, 체계적인 창업학습을 하지 않은 결과,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로 해석

된다.

2.2 효과적 창업교육 구성요인

창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양한 요소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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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발전해야 한다. 즉 <표 2>와 같이 교육목표/비전공유, 
교육대상자, 교육콘텐츠, 교육제공자, 교육인프라 등이 요구

된다. 
첫째, 기술창업교육의 목표는 이는 핵심기술을 토대로 사업

기회를 개발하고 이의 가치를 배가하여 양질의 창업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의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기술창업 교육대상자이다. 일반적으로 성과창출을 위

해서 기술창업 교육은 개인단위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교육

이 중요하다. 특히 효과적 창업교육이 진행되려면 엔지니어

만이 아닌 경영 전공자와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들은 팀 단위 교육을 통해 상호학습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기술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이다. 이들은 최소한 

사업경험과 기술창업 관련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여야 한다. 
동시에 교육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창업관련 성과

와 관련 있는 각종 전문가들을 멘토(Mentor)로 활용하여 이론

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진과 현장전문가들이 

상호 독립적으로만 교육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최종과정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창업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기

술창업 방향을 지도해야 한다. 
넷째, 기술창업 교육 콘텐츠로 핵심기술, 제품, 시장의 상호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스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이 구

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장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인맥 네트워크, 기

술창업 결과물을 실행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 기술창업 초

기자금지원시스템 등과 같은 교육시스템 실행 인프라이다.
 

<표 2> 효과적인 창업교육 시스템 구성요인

1) 교육목표/

비전공유
o 기술창업 교육은 핵심기술을 토대로 사업기회를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의 공유

2) 교육
대상자

o 공대와 경영 전공 인력의 팀(Interdisciplinary Team)으로 
구성된 교육대상 구성

o 외부의 일반인 포함한 경험자, 연구원

3) 교육
콘텐츠

o 핵심기술로부터 시작하는 기술창업 교육
o 교육생들이 기술을 기술창업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로드맵,

“프로세스” 중심의 알고리즘 교육 

4) 교육
제공자

o 외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멘토 그룹 구성 
o 현장경험 있는 교수진(경험& 네트워크 보유자)

o 교수진과 현장전문가로 함께 구성된 교육자의 팀워크

5) 교육
인프라

o 현장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인맥네트워크
o 기술창업 결과물을 실행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

o 기술창업 초기자금 지원시스템 연계  

자료: 양영석, 최종인(2010), 일부 수정보완.

정부는 <그림 2>와 같이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를 통

해 창업교육에서 창업기업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중

기청 등에서는 예산사업을 통해 창업강좌에서 사업화단계까

지 패키지 지원하고,  교과부는 개별사업 형태가 아닌 창업

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대학 전반의 창업마인드 및 창업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산

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화, 사업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

해 대학의 전반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그림 2> 청년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한편 창업교육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새롭게 진화해가고 있

다. 초기 창업교육이 사례중심이거나 기존 경영학이론을 기

능적으로 활용해 갔다면, 새로운 창업교육은 실전 알고리즘 

중심의 실습형 체화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창업교육의 진화

구분 창업교육 1.0 창업교육 2.0

내용

o 사례중심이거나 기존 경영이론 
중심의 옴니버스식 교육내용

o 창업단계 특성인 정보창출 기반의 
교육 보다는 기존 경영이론의 
정보활용 중심의 교육내용.

o 창업코칭과 멘토링 경험보다는 이론 
중심의 전문가나 실전 CEO 중심의 

강사진

o 단기간의 창업교육중심이어서 
창업프로세스 중심의 단계별 강의중심

o 기업을 창출하는 방향에서의 
창업교육 강조  

o 창업실전알고리즘 중심의 실습형 
체화교육내용 

o "How to use or collect information"

보다는 
‘How to create reliable information"

중심의 창업교육

o 창업알고리즘을 가지고 창업코칭을 
한 경험을 축적한 창업교육전문가 

중심의 강사진과 팀워크

o 일정기간 알고리즘을 통한 창업 
실전 준비를 체계화 하는 창업준비 

프로세스 강의/ 코칭 중심

o 창업자와 창업 팀을 창출하는 
방향에서의 창업교육 강조

Ⅲ. 창업 교육자 양성 방안

창업교육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해

외사례를 통해 창업교육자 양성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포르투갈의 창업교육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미국의 사례

창업교육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알고리즘'
을 통해 기술 원천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개념 창조

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Kingon 등, 2001). 미국 노스캐롤라

이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인 TEC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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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같은 알고리즘기반의 교육과정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립대(NCSU) HITEC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는 하이테

크 벤처기업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준비 교육과정이며, 공학

분야와 경영학 분야의 대학원학생들에게 실제 기술을 제공하

여 이를 사업화하도록 매력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초기에는 3개 학기과정으로 구성했으나, 최근 2개학기

로 개편된 과정을 통해 스스로 벤처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벤처기업에 입

사하거나 사업부의 신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응용되기도 

한다(최종인, 2008). 
‘시행착오의 학습방법’을 통해 수정 및 적용되는 TEC은 미

국내 여러 대학과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UNC 
와 오하이오주립대 외에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한국의 대덕특구 등과 여러 대기업(예, 미드웨스트벡코) 등에

서 진행되고 있다(Barr et al, 2009).
하이테크 벤처기업 직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적 능력과 경영능력이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여러 기

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하이테크 기업은 별도로 마케팅, 기술, 
법률, 금융 등의 전문가를 선발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수

정예멤버가 이 같은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를 원한다. 또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면서 신규제품을 개발하는 압박이 

커지면서 신규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 할 인재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술창업과 사업화의 인재

를 양성하는 TEC 프로그램은 유용한 학습도구가 되고 있다. 
TEC 프로그램의 특징을 교육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수 교수진의 확보이다. 강의는 공대와 경영대교수가 

함께 진행하며, 연구소장이 함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프로그램의 공동설립자인 앵거스 킹곤 교수가 브라운대학으

로 옮겨 새로운 공대교수가 대신하고 있다. 학생들은 관련 

논문들을 읽고 이론적인 무장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둘째, 교수진은 'Executives in Residence'라는 현장경험이 풍

부한 경영진을 코치 또는 멘토로 초청하여 학생들과 수업에 

참여하며, 조언을 한다. 이들 일부는 TEC 겸임교수로 활동을 

한다. 한 팀당 2명이 참여하며, 본인들은 새로운 창업 발굴을 

기대하며, 자신의 지식을 제공한다.
셋째, 교수진은 매 학년 초 인근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새로

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기술창업의 

기반을 제공한다. 확보된 기술 수는 팀의 5배 정도로 구성된

다. 교수진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술을 선택하도록 이끈다. 선택된 기술의 보유자와 학생들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소유권의 사용

에 대한 서약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에도 빈틈이 없다. 
넷째, 교수진은 팀 토론 및 실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

알고리즘을 소화, 변환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 수업이외

에 추가로 학생들이 모여 팀 학습을 하며, 5시간 이상을 수

업준비에 투여하도록 한다. 수시로 엘리베이터 피치를 실시

해 자신의 사업안을 발표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한다. 
다섯째, 내부 공유사이트를 통해 교수와 학생,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만든다. 강의자료, 토론, 논문 등을 

공유하며, 팀원들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다.       

구분 내용 참고

교수진

3명 교수진; 경영대 테드 
교수, 라저 소장, 공대 
앵거스(마크 교수) 외 

현장전문가들

공동 강의, 공대와 
경영대학원에 동시 개설됨.

참여 외부 
경영진(Executive in

Residence) 참여유도

한 팀당 2명 코치진 참여,

팀활동 지원. 내재적 
동기부여, 졸업생도 

참여함.

변호사, 컨설턴트, 은퇴한 임원,

현직 회사 매니저 등, 창업시 
CTO, CFO 등으로 참여

대학원 학생(공대와 
경영대) 선발

산업체 근무 중인 MBA,

공대 대학원생
평균 30대 중반-40대 초반 

경력자들

기술 제공
소장이 각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확보하여 제공함

총 팀 수의 5배 확보(6팀 의 
경우 30개 기술 확보)

기술 선택
대학원생 팀원들이 스스로 

기술을 선택함(5개)

대학 등의 TLO와 협력하여 
기술확보

강의 알고리즘 제공(1.5시간) 주요 논문 등의 사전학습

팀 토론 및 
실행학습(Learning

by doing)

수업의 절반은 팀활동,

선택한 기술을 대상으로 
단계별 적용 및 실행학습

1.5시간+주당 5시간 이상투입,

코치진의 지원

발표, 엘리베이터 
Pitch 실시

중간, 기말, 최종 발표 최종발표시 내외부 인사 참석 

기술(특허) 보유자와 
긴밀한 의사소통

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도 강화

서약서 작성
창업시 역할담당

내부 공유 사이트 
개설 

강의, 토론, 보고서 등의 
자료 공유

교수, 학생, 튜터 들과 
공유공간(www.TECnet.org)

<표 4> 창업교육자의 주요 역할

2010년 봄학기 기준으로 진행 중인 TEC 과정은 3명의 교수

진과 12명의 외부코치들, 36명의 대학원생이 6개 팀을 구성

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창업교육을 하고 있다. TEC 알고리즘 

특성을 정리하면,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반복적 프로세

스이며, 탄력적 절차를 사용하며, 체크리스트와 스코어링 체

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해준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방법, R&D 직원들

을 위한 역량강화, 의사결정을 위한 틀, R&D와 사업화 직원

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된 방법론, 팀원들 간에 동

일한 언어와 공유된 목표 제공, 사업화를 위한 로드맵과 체

크리스트 제공, 비즈니스 개발과 정보수집에 대한 실행학습 

과정, 창업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3.2 포르투갈 사례

유럽의 기술정책 연구기관인 COTEC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에 만들어져 확대되면서 포르투갈도 2004년 COTEC을 만들

었다. 여기에는 102개의 포르투갈 대기업이 참여하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경험인력들도 벤처기업 육성에 지

원하고 있다. 그 하위조직에 여러 기관들을 만들었으며, 그 

* http://tec.ncs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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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성장 하이테크 벤처를 창출할 목적으로 COHiTEC을 만

들고 미국의 TEC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 CoHiTEC 소장

으로 Pedro Manuel Vilarinho 교수가 맡고 있으며 그는 포르투

갈 정부연구소의 기술과 MBA 대학원생을 한 팀으로 엮어 

기술창업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

트 기반의 접근법으로, 실제 기술을 모집하여 신제품을 개발, 
새로운 벤처 창출을 지속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최종인, 2008)*

COTEC은 기술개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의 경로로 가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다. 
COTEC은 서로 다른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사업화 가치를 개발하도록 하고, 펀딩을 연결해 가치실현을 

돕고 있다. 특히 COTEC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자들은 성

공적인 창업 또는 라이센싱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한다. 이때 

반드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교육모듈에 포함시켜 기술을 

지속적인 사업성장이 가능한 제품화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COTEC에서는 이 단계를 “제품개념 입증단계(Proof-of 

Concept Stage; PCS)로 정의하고 더 가치 있는 제품을 위해 

추가기술개발을 요구하기도 한다. 통상 PCS 단계에서는 최고 

30만유로까지 펀딩가능하며 2년이 소요된다. 이후 산업계 전

문가들과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COTEC으로부터 나온 결과

물들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자금유치

와 창업화가 본격화 된다. 
포르투갈 COHiTEC 프로그램은 미국 모델과는 달리 <그림 

3>처럼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술사

업화 방법론인 TEC 알고리즘을 따라 진행한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째 진행 중인 이 과정은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Lisbone)과 제2의 도시인 포르토(Porto) 두 도시에서 대

학과 정부연구소의 기술을 중심으로 창업교육과 사업화가 진

행되고 있다. 강의는 처음 미국 NCSU 교수진이 진행하다가 

최근 TEC를 학습하고 이해한 현지 포르투갈 교수들이 진행

하며, 미국 교수들은 팀별 코칭활동을 수행하여, 우수한 사업

계획서를 완성하도록 한다. MBA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연구

자들의 부족한 시간에 자료수집 등을 돕고 있다. 2단계는 첫 

단계에서 선택된 사업계획서에 투자를 받도록 하는 활동이다. 
각 프로젝트마다  가상기업(virtual company)을 만들어 사업계

획서가 매력적으로 평가받게 되면 여기에 운영자금으로 각 

프로젝트마다 75,000 유로달러(약 1.1억원)가 제공된다. 이때 

예산은 COTEC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비롯된다. 
3단계로 가상기업은 6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정교화해서 VC 등의 투자가들에게 선보이며 가상기업을 벗

어나 벤처기업을 만들도록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이다. 여

기에 COTEC의 관련 전문가들(102개 대기업들)이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해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

자료: 최종인(2008) 일부수정

<그림 3> 포르투갈의 COTEC 모델 개요

리스본과 포르토 두 도시에서 진행되는 포르투갈의 창업교

육 모델은 해외에서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4년 시작한 COHiTEC은 2006년에 Price Foundation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ducators Award 주관인 스탠포드 

대학가 주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으로 선정되

었고, 2009년에는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주최의 글로벌 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의 성과가 자국내가 아닌 글로벌로부터 인정받고 있

는 것이다. 특히 텍사스주립대-오스틴이 발표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글로벌 순위에서 3위 이내

에 등재되는 기록도 갖고 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92개의 프로젝트가 COHiTEC에서 진

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84명의 연구자, 155명의 MBA 대학원

생, 96명의 경영진이 참가하였다. 이로부터 13개의 기술기반 

기업이 창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COTEC의 목표는 많은 기

술창업 교육을 통해 양적으로 창업기업을 양산하는 것이 아

니라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보다 나은 협

상력과 사업성공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성과의 핵심

을 양보다는 질에 두고 있다. 
포르투갈 COTEC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공사례 중에 하나

는 곰팡이균 억제기술을 기반으로 살균 제품을 만들어 성공

한 가상기업 Problad 사례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17년간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사업화 노력 끝에 우수한 다기능 폴리펩

타이드를 발견하여 이것이 신종의 살균제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되며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특히 17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은 1991년 폴리펩타이드를 발견한 것과 2005년 이것이 

식물재배 실험에서 성능이 입증되며 14년간의 개발과 실험은 

종료되고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의 사업화 노력 

끝에 성공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림 4>는 포르투갈 COHiTEC의 성공모델인 살균제의 기

술사업화 성공사례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까지 기

술개발과 실험이 종료된 이후 본 실험실에서 개발된 제품은 

다양한 상용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기술과 

* www.cot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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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가치를 최대로 실현하는 방법을 아는 관련 연구원과 

기술자는 많지 않았고 이 기술은 마침내 2006년 COHiTEC 
프로그램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2006년 특허를 보유한 해당기술은 CoHitec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1차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

며 2007년과 2008년을 통해 핵심인력들을 유치하고 2008년 

COTEC이 제공하는 1차 투자자금 12.4만 유로를 1차 펀딩을 

받게 된다. 특히 이 투자자금은 창업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

리는 식약청 정식승인을 받게 하는 초석이 된다. 미국모델과 

COHiTEC이 다른 것은 바로 Phase III단계에서 아예 Phase II
단계를 주관하는 기관이 펀딩과 인력유치 연계의 모든 사항

을 관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Phase II단계가 보다 짧은 시

간 안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 보듯 교육대상자인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포

르투갈의 강사진은 TEC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교수들이 

코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도록 도왔으며, 페드로 소

장 등은 COTEC을 통해 펀딩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대기업의 임원들은 벤처기업의 창출과 

성과를 높이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다양한 관련 조직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

다. 102개의 COTEC 멤버 기업들의 CEO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예산지원은 기업 당 약1만 5천 유로), 이들 기업들로

부터 경영진, 스탭진이 활용되고 있다. 교수진은 미국 노스캐

롤라이나주립대 교수진(TEC)과 포르투갈의 포르토 경영대학

원(Porto Business School, EGP)과 리스본 경영대학원

(Universidade Nova de Lisboa business school)의 교수진이 참

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초기 미국교수들로부터 프로그

램을 이수한 경험을 토대로 자국어로 진행한다. 또한 두 도

시에 소재한 연구소들과 투자펀드 등도 참여하고 있다 (최종

인, 2008). 2012년에는 47개 기술을 접수받아 16개가 선정되

었으며, 3월부터 7월까지 두 도시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

다.
  

<그림 4> 포르투갈 COTEC의 창업교육 성공사례; 곰팡이균 
억제기술

IV. 결론

앞의 미국과 포르투갈의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수한 강사진과 코

칭진으로 대변되는 창업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함을 파악하

였다. 다음 <그림 5>는 우수한 창업교육자의 조건을 세 가지

로 정리하고 있다.

창업 알고리즘의 완전한 
체화

풍부한 사례 적용경험 &
노하우

강사진 및 코칭진간 
완벽한 팀워크

<그림 5> 우수한 창업 강사진 및 코칭진 조건

창업교육이 성과를 내기 위한 우수한 교육제공자(강사진과 

코칭진)의 조건인 세 가지는 모두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만약 그 어느 요소 하나가 불충분 하

면 창업교육의 성과를 내는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첫째, 창업 알고리즘을 완전히 체화한 강사진과 코칭진의 

존재이다. 창업교육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공식 즉 사업 알고리즘을 참가기업에게 체화시키고 이를 

해당사업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핵

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화 알고리즘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강의경험이 

우수한 강사진 뿐 만 아니라 강의 이후에도 개별기업에 맞도

록 1:1로 사업화 알고리즘을 코칭해 줄 수 있는 교육제공자

가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강사진과 코칭진이 동일

한 경우이다. 자신이 강의한 내용을 참가자들이 자기사례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지를 코칭 할 수 있

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포르

투갈의 사례처럼 강의와 코치진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창업교육의 강사진과 코칭진이 사업화 알고리즘을 완

전히 체화했다는 것은 다수의 사례 적용을 통해 사업화 알고

리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었음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1) 기술로부터 시작해 추정재무와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화 알고리즘의 거시

적 연계와 상관관계 등 알고리즘 전체의 흐름을 충분히 체화

해야 한다. 2) 각 단계의 사업화 알고리즘의 미시적 논리를 

충분히 파악하여 각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워크시트 작성

방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을 의미한다. 3) 특히 사업화 알고리

즘을 처음 접해 본 코칭진의 경우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용

어나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강사진의 경우 사업화 알고리즘의 이해와 체화 외에도 수강

자들에게 사업화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강의역

량 확보가 요구되는데 상당부분은 사업화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확보한 사례를 가지고 사업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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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적인 강의기법이다.
둘째, 창업교육 강사진과 코칭진들의 많은 사례 적용 경험

과 노하우 축적이다. 알고리즘에 기반 한 창업교육 역량은 

결코 단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창업교육 알고리즘

의 체화와 교육역량 확보는 최소 20회 이상의 사례적용을 해

봐야 한다. 사례적용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화 알고리즘 노하

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사업화 알고리즘을 사례에 따라 자

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알고리즘을 전반적이고 

세부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교육에서 

사례적용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업화 교육알고리즘 자체가 

정형화된 솔루션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어 쉽게 활용할 수 있

는 툴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창업알고리즘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개발하는 사업공식

이어서 공식을 잘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

이다. 따라서 창업알고리즘은 성공적인 사업정보를 찾게 하

는 방향설정과 찾은 정보가 의미 있는 사업정보인지를 확인

하게 하는 지침 역할을 하기에 다양한 사례 적용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진과 코칭진간의 완벽한 팀

워크가 중요하다. 창업교육은 강사진이건 코칭진이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제공자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창업알고리즘은 기술로부터 큰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실행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

문분야가 기술에서부터 경영전략과 재무에 이르기까지 방대

한 부분을 다룬다. 원칙적으로는 기술에서부터 전략 재무에 

이르기까지 코칭진과 강사진은 각 사례에 대한 1:1 사례지도

를 위해 전 과정에 걸쳐 기본적인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그러나 창업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강사진 

간에 각자의 전공과 주력경험에 바탕을 두고 기술에서 전략 

및 재무 및 전반적인 알고리즘의 흐름통제 등으로 분업화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성과창출에 유리하다. 이것이 창업교육

을 팀을 이루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다음, 창업

교육은 강사중심의 주입식 강의보다는 강의 자체가 워크시트 

기반의 실습을 강조하기에 1:1 사례에 맞도록 강의내용을 코

칭을 하는 것이 성과창출에 필수적 요소이다.
창업교육은 다수의 강사진과 코칭진이 참여하는 프로세스이

다. 따라서 참여교육자 간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완

성도 높은 교육결과물을 가져올 수 없다. 특히 알고리즘 기

반의 창업교육을 수행 시 교육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

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 최종결과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창업교육의 성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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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est in the education for the technology entrepreneurship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ast decade but it is not enough for the 
educator. That is the reason that one educator has field experience withou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others have theory without 
the practical experience. Government ask to university to enhance the entrepreneurship training in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Our study focus on the what is important for the entrepreneurship educators. Among the evolu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is 
paper suggest three factors for the educators, the development of teacher and coach who has embedded entrepreneurship algorithm, 
teachers who has many practice and know-how, and last one is balancing and harmony teamwork of coaches an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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